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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의 얼굴

전자거래표준과 신소영

석규씨는 중학교 디니는 아들의 생일 선물을 들고 

집으로 가고 았었다 도중에 그는 갈을 건너기 위해 

집 근처에 있는 육교로 올라갔다.

그때 그의 앞에 술에 취한 어떤 노인이 곡쇄를 하 

듯 육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

올라가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였다 만일 한 

걸음만 잘못 디디면 노인은 큰 변을 딩할 게 틀림 없 

었다 석규씨는 얼른 노인에게로 中｝갔다

“할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 

일니요...

고개도 못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노인은 그의 말에 

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석규씨는 노인을 부축했 

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

이니었다 더욱이 그의 한손엔 아들에게 줄 선물까지 

들려 있었다 간신히 육교의 겨단을 올라가기는 했지 

만 내려가는 일이 더 난감했다.

노안은 이제 해면처럼 풀어진 묨을 석규씨에게 전 

부 의지하고 았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

감고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겨단을 내려왔다 거 

의 다 내려왔을 무렵 노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 

갑이 계단으로 떨어졌다 석규씨는 매우 난감했디 허 

라를 숙여 지갑을 주워보려 했지만 노안을 부축한 채 

로는 불가능했다. 그는 앞서 걸어가고 있는 학생에게 

도움을청했다.

"학생 나좀도와줘. 학생
차림새가 불랑해 보이는 학생은 그의 말을 못 들은 

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더 큰 

목소리로 학생을 불렀다

“학생……. 여기 지갑 좀주워줘 내가주울 수가 

없어서 그래”

이번에는 잠깐 얼굴은 돌렸지만 학생은 이내 다시 

앞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

날카로운 눈매에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이었던 학생이 

그는 욕이라도 해주고 샆을 만큼 괘씸했다.

다행히 뒤에 오던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떨어진 지 

갑을 주울 수 있었고 노인도 무사히 육교를 건너 왔 

지만 석규 씨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.

일요일 오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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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들。］ 집으로 놀러 왔다.

"안녕하세요?"

“그래 어서들 와라 이렇게들 와줘서 고맙구나"

석규씨와 그의 아내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 

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의 친구들중 

한명이 지난밤 집 앞 육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 

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석규씨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 

다 그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아아를 잠시 바라보고 

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

그날밤 석규씨는 아들의 방으로 깄다

“ 영민아 오늘 집에 온 친구들 다 같은 반아니?”

“ 같은 반 아이도 있고 학교가 다른반 아이도 있어 

요 왜요?''

"이니 우리 영민이가 어떤 친구들하고 지내나 궁 

금해서……”

“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거든 친구 잘못 사 

귀면 착한 사뢈도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아”

“이삐, 제 친구들 모두 착해요 공부도 잘하구요”

“그래? 근데 말야 제일 나중에 온 친구는 어때?”

그는 육교에서 아무 말 없이 가버렸던 아이에 대해 

서 넌지시 물었다

“재석이요? 걔가 공부 제일 잘해요”

"세상을 사는데 공부 잘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

않아 사람 됨됨이가 착해야지”

"이빠••… 자석이 정말 착해요

"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”

석규씨는 당장이라도 지난밤의 일을 아들에게 알려 

주어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샆었 

다 하지만 친구문제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차 

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

''재석이라는 애. 지금 너하고 같은 반아니?''

“이나오 다른 학교 디녀요 그런데 이빠 자석이 

너무 불쌍해요 요 이래 육교 건너편에 사는데 집안 

형편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산문을 돌리거든요 게다 

가 어릴 때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들을 수가 없대요 

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겨우 알아듣거든요

석규씨는 그제야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이가 

그냥 가버린 아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낮에 달갑지 

않은 시선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너무나 부끄 

러워졌다

진실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껏 

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옳고 그름을 말 

해왔다 두 눈 부릅뜨고 서상을 살아기지만 우 

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 

인가

洪 이글은 이철홰作 연탄길 중에서 퍼온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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